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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함대는 경쟁을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 발행기관: Hudson Institute 

▶ 저    자: Bryan Clark 

▶ 일    자: 2024년 1월 8일 

▶ 개    요   

미 해군은 향후 함정들의 퇴역과 건조계획 변경에 맞추어 수상함대의 

축소를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수반되는 억지력와 외교력을 고려한다면 

수상함대의 재설계가 필요함. 미 해군의 차세대 구축함 DDG(X)은 높은 

건조 및 유지 비용을 요구하지만 차세대 공격원잠 건조와 미 정부의 

재정상황으로 인해 해군 예산이 증가할 가능성은 미미함. 또한 

대만해협에서 가장 유용한 수단은 잠수함, 폭격기와 무인체계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래 수상함대는 무리한 작전요구성능이 반영된 DDG(X)보다 

해군력 현시에 유리한 호위함과 상륙함 및 연안전투함을 우선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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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병대의 미래: 영국 해병대의 새로운 작전환경 

▶ 발행기관: The 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 저    자: Dr. Sidharth Kaushal & Brigadier Mark Totten 

▶ 일    자: 2024년 1월 9일 

▶ 개    요   

미래의 작전환경은 발전된 반접근 능력과 장거리 타격능력으로 대표됨.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륙양용작전을 해군의 타격 임무와 

해양통제 임무의 일환으로 보는 작전개념이 필요함. 교두보와 해상에서의 

장거리 타격체계와 소규모 기습부대의 운용은 상대의 해안감시정찰 

능력에 큰 부담이 될 것임. 경보병부대인 영국 해병대는 적 해안에서 

은밀하게 센서와 타격체계를 운용하여 해양통제 작전에 기여할 수 있음. 

따라서 미래 해병대는 작전개념과 전력구조 측면에서 해군과 더욱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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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udson.org/politics-government/surface-navy-should-design-competition-rethink-fleet-make-bryan-clark
https://rusi.org/explore-our-research/publications/occasional-papers/amphibious-futures-royal-marines-contested-new-operating-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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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호위함이 수평선에 떠오르고 있다. 

▶ 발행기관: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 저    자: Admiral James G. Foggo (Ret.) 

▶ 일    자: 2024년 1월 3일 

▶ 개    요   

미 해군은 2020년에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도입을 결정하였음. 이 

호위함들은 대공, 대함과 대잠전을 비롯해 전자전까지 수행이 

가능하며 대양과 연안에서 모두 작전이 가능함. 향후 레이저 체계의 

탑재를 위한 추가적인 전력요소을 포함하여 건조되며 헬기와 무인기를 

각 1대씩 운용할 수 있음. 총 20척이 계획된 가운데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구축함들이 고강도 임무에 투입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호위함들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수적이며 적어도 

10척의 신속한 전력화가 해군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 

원문 링크 클릭 

4. 미 대륙붕 선언의 함의 

▶ 발행기관: Wilson Center 

▶ 저    자: Evan T. Bloom 

▶ 일    자: 2024년 1월 3일 

▶ 개    요   

미국이 2023년 12월에 자국 연장 대륙붕의 범위를 선언한 배경은 

다음과 같음. 우선 광범위한 EEZ를 가진 미국이 미래의 해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이를 위해 14개 정부부처가 2003년부터 

대륙붕 조사를 시행하였는데 개요서만 추후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공될 예정임. 또한 북극해 연안국 모두가 연장 대륙붕 범위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국제법을 통한 연안국들 간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마지막으로 미국은 대륙붕한계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국제법상 연장 대륙붕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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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카톡 채널> 

 

https://centerformaritimestrategy.org/publications/part-ii-huzzah-there-is-a-new-frigate-on-the-horizon/
https://www.wilsoncenter.org/article/five-takeaways-us-continental-shelf-announcement

